
직업병진단사례집(2005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http://oshri.kosha.net)

55

51. 호텔 청소 작업자에서 발생한 조갑백반

성별 여 나이 51세 직종 호텔서비스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안○○은 2003년 9월 욕실청소 과정에서 오염물제거를 위해 바닥을 채워 놓은

오염제거제(과산화수소)에 노출된 두 달 후 손과 발에 조갑백반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고급호텔에서 룸메이드 업무를 하였다. 주로 객실청소와 욕실청소 등의 업

무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 주 1회 휴일이 있었다. 소속된 회사는 인

력 파견업체이고, 실제 일한 곳은 서울 H호텔이었다. 같은 호텔에서 1993년도부터 2005

년 6월 그만 둘 때까지 동일한 업무를 했었다. 근로자는 2003년 9월경 출근하여, 아침에

객실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화장실 바닥에 물이 차있었다고 생각했다. 평소 한국인들이

투숙하는 경우, 욕조 밖에서 샤워를 하다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바

닥에 시트를 깔고 물을 흡수시켜 짜내는 방법으로 물을 제거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에도

특별히 색깔이 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 물이 차있다고 생각했고, 같은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했다고 한다. 사고 이후 그것이 물이 아니라 바닥의 오염물 제거를 위한 화학약품(과

산화수소)이라는 것을 알았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특별한 질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신장질환, 결핵, 간

질환, 항암치료 경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습진, 족부백선 등의 피부질환을 가

지고 있지 않았다. 술, 담배는 하지 않았다. 가족 중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족 중에 습진, 족부백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사고 당일 화학약품에 노출된 이

후 동료직원들의 염려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계속 다른 작업을 했으나 당일 오후부터

갑자기 손이 하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변했고, 아프거나 따갑거나 하는 증상은

없었다. 저녁쯤 되서 다시 정상적인 손모양이 되었고, 이후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2

달쯤 경과 후 손톱과 발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갈라지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4. 결론: 안○○의 조갑백반은

① 입사 전 조갑부위를 포함한 특별한 피부병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② 과도한 과산화수소 노출 이후에 조갑백반이 발생하였으며,

③ 노출 후 일정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발생했다고 하나 이는 다른 환례에서 제시한 잠복

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며,

④ 조갑백반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조갑백반은 작업 중 과산화수소 노출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